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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인공지능 윤리의식과 디지털 헬스리터러시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C 지역의 간호학과 대학생 1-4학년 총 244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하였다. 그 결과, 간호전문직관 3.94±0.45점, 인공지능 윤리의식 3.37±0.43점, 디
지털 헬스리터러시 3.15±0.29점이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인공지능 윤리의식,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은 인공지능 윤리의식(r=0.39, p<.001)과 디지털 헬스리터러시(r=0.36,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인공지능 윤리의식은 디지털 헬스리터러시(r=0.41,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윤리의식을 함양하여 디지털 헬

스리터러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artificial intel-
ligence ethics, and digital health litera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re was no difference in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digital health literac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In addition, nursing 
professional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consciousness and digital health 
literac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consciousnes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digital health literacy.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reparing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strengthen digital health literacy capabilities by 
cultiv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s well as nursing professional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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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발전을 이루어 내고 있다[9]. 현대 의료에서 인공지능 기

술은 질병의 분석, 진단, 의료의 보조 역할과 의무기록의 분

석, 감염병에 대한 감시, 모바일 헬스 및 영상분석 등에서 다

양하게 도입되었으며[10], 그 중 간호 분야에서는 단순 간호

업무 뿐만 아니라 전자 간호 기록의 분석, 가상의 환자 교육, 
활력징후 기록, 침상의 교환, 임상적 의사결정 지원 등의 여

러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11,12]. 이렇듯 간호 분야에서 다

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올

바른 윤리의식이 필요하다[11]. 간호사 개인이 갖게 되는 윤

리적 신념이 확고할수록 인공지능에 대한 존엄성 및 공정성

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13], 인공

지능 기술에 대한 윤리적 사용은 환자를 잠재적 위험으로부

터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인공지

능과 공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

는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의식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간호전문직에서 주요한 측면은 환자와 그들 가족의 이

익을 위해 높은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윤리적 기준과 휴머니즘을 가지고 사회

적 책임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14]. 따라서 현대 의료 기술

의 발전에 발맞추기 위한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역량의 필

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

생은 환자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인공지

능 윤리의식이 필요하며, 인공지능 작동의 결과에 따른 책

임성에 대한 간호전문직관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현대사

회에서 이러한 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과 인공지능 윤리의식, 디지

털 헬스리터러시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인공지능 

윤리의식, 디지털 헬스리터러시의 수준과 관계를 파악함으

로써 이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올바

른 의사결정을 위한 가치관 정립과 디지털 건강관리 역량

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시도되었다.

II. 연구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 인공지

능 윤리의식과 디지털 헬스리터러시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I. 서 론

현대 의료는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간

호사는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춰 변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회 중 간호사에게 중요한 것이 간호전문직관이다. 간호전

문직관은 간호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동기와 포부를 결정하

고, 상황에 대한 지각과 해석에 영향을 준다[1]. 따라서 긍정

적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간호사로서 직무만족과 간호수

행능력을 높이므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의 질을 높

일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2]. 반대로 간호전문직

관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직업에 대한 신념과 목표가 불분명

하게 되며[3], 적절하지 못한 간호전문직관을 가지게 된 경우 

실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있어 간호사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4] 바람직한 간호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부터 

체계적이고 적절한 교육을 통해 간호전문직관을 발전시키는 

것은 간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성숙시켜 환자

를 안전하게 간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5]. 
2023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헬스리터러시’를 주

제로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주최하였다. 이 주제는 정부에

서 주관하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중 ‘건
강정보 이해 및 활용능력 제고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정부에

서는 이미 헬스리터러시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

아가기 위한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다. 헬스리터러시

의 다양한 갈래 중 디지털 헬스리터러시는 디지털을 활용하

여 건강을 관리하는 것으로, 온라인 상에서 건강에 대한 정

보를 찾고, 이해하여 평가하고, 이것을 개인의 건강에 대한 

문제에 도입하여 해결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6].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며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은 여러 뉴스가 혼재됨에 따라 

정보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부정확한 건강정보를 거를 수 있

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

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7]. 간호사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상의 근거를 통해 정보를 

인식하고 분석하여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헬스리

터러시가 높은 간호사는 환자 간호를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합하여 활용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정보의 활용이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결합된다면 환자

가 정확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8].
최근 현대 의료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인공지능이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나타난 인공지능 기술은 현대 의료의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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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공지능 윤리의

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각 문항은 책임성 3문항, 안정성과 

신뢰성 3문항, 차별금지 3문항,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3문항, 
사람 중심 서비스 3문항, 고용 3문항, 허용과 한계 3문항, 로
봇의 권리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

도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7이었다. 

4)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디지털 헬스리터러시는 정보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 

정보를 검색하고 이해 및 평가한 지식을 사용하여 개인이 건

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8]. 측정도

구는 Vaart와 Drossaert(2017)이 개발한 도구[19]를 신지은 등

(2023)이 수정, 보완한 도구[20]를 사용하였다. 정보검색, 자
기의사표현, 정보의 신뢰성 평가, 정보 관련 결정 영역의 4가
지 하부 요인,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
이 ‘매우 어렵다’에서 4점이 ‘매우 쉽다’의 4점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지은 등(2023)의 연구[20]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87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91이었다.

D.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백분율로 구하였다. 대상자가 인

식하는 간호전문직관,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인공지능 윤리

의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인공지

능 윤리의식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대상

자의 간호전문직관,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인공지능 윤리의

식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이 41명(16.8%), 여학생

은 203명(83.2%)였으며, 21세 이하는 114명(46.7%), 22세 이

상은 130명(53.3%)이었다. 1-2학년이 123명(50.4%), 3-4학
년이 121명(49.6%)이었으며, 전공만족도가 ‘만족’은 112명
(45.9%), ‘보통이다’가 78명(32.0%), ‘불만족’이 54명(22.1%)
였다.

B.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C시에 위치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4학년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서면으로 동

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3년 5월 동안 

온라인 URL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연구 도중 참여를 원치 않

는 경우는 중도포기가 가능하며, 이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

는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암호화 하였으며 통계적으로만 처

리되어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렸다. 연구참

여자는 G-power 3.1.9.4 program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수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내에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상관분

석의 효과크기 .30을 기준으로 표본을 산출한 결과 최소 표

본수는 111명으로 요구되었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250명으로 한 문항에 이중 응답 및 불성실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최종 244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C.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년, 전공만족

도로 구성하였다.

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

해와 간호사의 간호 활동 과정이나 그 직업에 대한 의식적

인 견해를 말한다[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윤은자 등

(2005)[1]이 개발하고 김진영과 김주리(2021)[15]가 수정, 보
완한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

문성 3문항, 간호계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1점이 ‘매우 그렇지 않다’
이며 5점이 ‘매우 그렇다’로 문항별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

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진영과 김주리(2021)의 연구

[15]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90이었다.

3) 인공지능 윤리의식

인공지능 윤리는 업무수행 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편리성보다 도덕적 가치, 인간 중심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

을 의미한다[16]. 김귀식과 신영준(2021)[17]이 개발한 인공

지능 윤리의식 검사 도구(Tes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wareness: TAIEA)는 8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24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17]. 각 문항은 ‘매우 부적합’ 1점에서 ‘매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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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4.33±0.69점, 고용 4.21±0.67점, 책임성은 3.92±0.73점, 
사람 중심 서비스 3.28±0.72점, 허용과 한계 3.17±0.70점, 안
정성과 신뢰성 3.04±0.81점, 로봇의 권리 2.95±0.28점, 차
별금지 2.07±0.76점 순이었다. 디지털 헬스리터러시의 하

위 영역 중 정보검색은 3.26±0.74점, 정보 관련 결정 영역은 

3.19±0.47점, 자기의사표현 3.18±0.56점, 정보의 신뢰성 평가 

2.97±0.68점 순이었다.

C.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인공지능 

윤리의식,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성별

(t=0.27, p=0.42), 연령(t=-0.41, p=0.38), 학년(t=-0.39, p=0.38), 
전공만족도(t=0.59, p=0.29)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의식은 성별

(t=0.36, p=0.40), 연령(t=-0.33, p=0.43), 학년(t=-0.34, p=0.44), 
전공만족도(t=0.63, p=0.25)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헬스리터러시는 성별(t=0.32, p=0.45), 연령(t=-0.49, 

p=0.36), 학년(t=-0.34, p=0.43), 전공만족도(t=0.76, p=0.19)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 간호전문직관, 인공지능 윤리의식,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과 인공지능 윤리의식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0.39, p<.001)가 있었으며, 간호전문직관과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0.36, 
p<.001)가 있었다. 인공지능 윤리의식과 디지털 헬스리터러

시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0.41, p<.001)가 있었다.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인공지능 윤리의식

과 디지털 헬스리터러시의 정도와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전문

직관은 전체 3.94점으로 그 중 간호의 독자성이 4.11점으로 가

장 높았으며, 사회적 인식이 3.7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김진영, 김주리의 연구[15]에서 사회적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로, 간호대학생이 생각하는 간호사는 

전문직으로서의 독자적 모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간호사의 인식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 선행

B. 간호전문직관, 인공지능 윤리의식,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간호전문직관의 하위 영역 중 간호의 독자성 4.11±0.53점, 
전문직 자아개념은 4.03±0.61점, 간호의 전문성 3.95±0.38
점, 간호계 역할 3.87±0.66점, 사회적 인식 3.74±0.75점 순이

었다. 인공지능 윤리의식의 하위 영역 중 투명성과 설명 가

표 2. 간호전문직관, 인공지능 윤리의식,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Table 2. Nursing professionalism,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al 
awareness, and Digital health literacy (N=244)

Variables Range M(SD)

Nursing Professionalism 1-5 3.94(0.45)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4.03(0.61)

Social awareness 3.74(0.75)

Professional of nursing 3.95(0.38)

Roles of nursing service 3.87(0.66)

Originality of nursing 4.11(0.53)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al Awareness 1-5 3.37(0.43)

Responsibility 3.92(0.73)

Stability and reliability 3.04(0.81)

No discrimination 2.07(0.76)

Transparency and explanability 4.33(0.69)

People centric service 3.28(0.72)

Employment 4.21(0.67)

Permit and limit 3.17(0.70)

Robot rights 2.95(0.28)

Digital Health Literacy 1-4 3.15(0.29)

Information search 3.26(0.74)

Self-expression 3.18(0.56)

Information reliability evaluation 2.97(0.68)

Information relevance determination 3.19(0.47)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Male 41 16.8

Female 203 83.2

Age(year)
≤21 114 46.7

≥22 130 53.3

Grade
1st - 2nd 123 50.4

3rd - 4th 121 49.6

Satisfaction of 
major

Satisfied 112 45.9

Moderated 78 32.0

Unsatisfied 54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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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의 권리가 2.50점으로 가장 낮았고 차별 금지는 3.81점으

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대상자에 따라 세

부 항목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의

식은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거나 윤리의식이 형성되는 변

화 과정 중에 나타난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윤리 교

육 중 인공지능과 관련한 윤리의식 개념을 포함하여 교육한

다면 이러한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디지털 헬스리터러시의 점수는 정보검색이 3.26점으로 가

장 높았으며, 정보의 신뢰성 평가가 2.97점으로 가장 낮게 나

타나 신지은 등(2023)의 결과[20]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최

은진 등의 연구(2022)에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24]. 김
미나 등(2019)의 연구[25]에서 디지털 헬스리터러시는 건강

정보 추구 행동, 건강 관련 행위 의도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 간호사는 직업 특성에 따라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능력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 생애주기별로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간호를 비롯한 대학 

전공 교육과목에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교육을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하므로[7] 대학생 때부터 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의 3.06점보다는 높은 결과를 나타내어 간호대학생이 스

스로 느끼는 사회적 인식은 이전에 비하여 높아졌다고도 해석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이 느끼는 간호전문직관과 낮은 사회

적 인식의 차이는 간호사의 신념과 가치체계의 혼란을 가져오

며 간호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21]. 따라서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사

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회적 인식을 높인다면 

간호전문직관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윤리의식의 점수는 전체 3.37점으로 곽은희 등

(2022)의 3.27점과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으나[11], 간호대학

생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박승미, 장인순(2023)의 3.62점보

다는 낮게 나타났다[22]. 4학년은 타 학년보다 많은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다양한 윤리적 의사결정 상황을 경험하며 높

은 윤리의식이 형성되어[23] 인공지능 윤리의식에 차이가 나

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년의 차이

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의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윤리 교육 및 병원 실습에 대한 경험 여부가 학년별로 인공

지능 윤리의식에 차이를 나타내는 지에 대하여 추가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위 항목에서 본 연구는 차별 금

지가 2.0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선행 연구에서는 로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인공지능 윤리의식,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Table 3. Nursing professionalism,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al awareness, and Digital health liter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rsing Professionalism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al Awareness Digital Health Literacy

M (SD) t/F (p) M (SD) t/F (p) M (SD) t/F (p)

Sex
Male 3.95(0.57) 0.27

(0.42)

3.40(0.62) 0.36
(0.40)

3.18(0.40) 0.32
(0.45)Female 3.94(0.36) 3.34(0.48) 3.12(0.62)

Age(year)
≤21 3.91(0.78) -0.41

(0.38)

3.35(0.39) -0.33
(0.43)

3.10(0.44) -0.49
(0.36)≥22 3.97(0.51) 3.390(.54) 3.20(0.50)

Grade
1st - 2nd 3.92(0.42) -0.39

(0.38)

3.35(0.53) -0.34
(0.44)

3.13(0.39) -0.34
(0.43)3rd - 4th 3.96(0.28) 3.39(0.47) 3.17(0.41)

Satisfaction of major

Satisfied 3.99(0.65)
0.59

(0.29)

3.42(0.38)
0.63

(0.25)

3.21(0.33)
0.76

(0.19)
Moderated 3.97(0.47) 3.40(0.44) 3.15(0.54)

Unsatisfied 3.86(0.62) 3.29(0.60) 3.08(0.46)

표 4. 간호전문직관, 인공지능 윤리의식,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간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al awareness, and Digital health literacy  (N=244)

Variables
Nursing professionalism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al awareness Digital health literacy

r (p) r (p) r (p)

Nursing professionalism 1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al awareness
0.39

(<0.001)
1

Digital health literacy
0.36

(<0.001)
0.41

(<0.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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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006.

[7]	 E. J. Choi, S. W. Ryu, H. R. Chun, W. S. Kwak, and S. K. 
Choi, “Personal competence factors associated with better 
access to digital health,”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

[8]	 K. H. M. Ho and G. D. Smith, “A discursive paper on the 
importance of health literacy among foreign domestic 
workers during outbreaks of communicable disease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 29, no. 23-24, pp.4827-
4833, 2020.

[9]	 J. D. Kim,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edical field and establishment of biomedical ethics,” Ph. D. 
dissert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2021. 

[10]	J. D. Kim, “Awareness on biomedical ethics and the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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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ealthcar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12, pp. 955-971, 2019.

[11]	Y. H. Kwak, J. W. Ahn, and Y. H. Seo, “Influence of AI 
ethics awareness, attitude, anxiety, and self-efficacy on 
nursing students’ behavioral intentions,” BMC Nursing. 
vol. 2, no. 1, pp. 1-8, 2022.

[12]	B. A. Swan, “Assessing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registered nurses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in nursing 
and health care,” Nursing Economics. vol. 39, no. 3, pp. 
139-143, 2021.

[13]	J. D. Kim and H. S. Kim, “Correlation between ethical 
values, bioeth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erceptions 
among healthcare workers an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4, pp. 1247-1264, 2020.

[14]	L. Yodar, “Professionalism in nursing,” MEDSURG Nurs-
ing, vol. 26, no. 5, pp. 293-294, 2017.

[15]	J. Y. Kim and J. R.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
ing professionalism,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i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4, pp. 435-
441, 2021.

[16]	Y. J. Lee, “Influence of metacognition, digital literacy and 
moral sensitivity 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al aware-
ness among nursing students,” Master thesis, Ewha Wom-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과 인공

지능 윤리의식, 디지털 헬스리터러시의 관련성을 분석하

여 검토하였으며 각 요인별 상관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발전하는 현

대 의료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다하여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때부터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고 

인공지능 윤리의식을 함양하여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역량

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간호사에 대한 인

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윤리교육에 인공지능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디지털 헬스리터러시를 높

일 수 있도록 대학에서 관련된 교육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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